홈 링거 상회

　홈 링거 상회는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나가사키에 거점을 두었던 큰 영국 상사로 1868년에 영국의 사업가 프레더릭 링거(1838~1907)가 설립했습니다. 당시에는 지정항 이외에서 외국 이름으로 무역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링거는 일본의 우류 상회의 자회사로 모지와 시모노세키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우류 상회는 간몬 해협에서 영국 권익을 대변하는 사실상 대리점이 되었고, 머지않아 두 대재벌의 석탄 수출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대재벌은 미쓰이와 미쓰비시입니다.

　링거사는 해운, 상품 거래, 보험, 트롤 어업, 노르웨이식 포경, 호텔 경영 등의 사업도 펼쳤습니다. 또한, 수도, 전기 통신, 대형 석유 탱크 등 서양의 최신 기술도 도입했습니다.

　1907년 프레더릭 링거는 영국으로 귀국하던 중 사망했고, 그 후 차남인 시드니(1891~1967)가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 10월에 폐쇄되었습니다.

　현재의 홈 링거 상회는 우류 상회의 전(前) 직원들이 시드니로부터 허가를 얻어 사명을 이어받아 설립한 것입니다. 현재도 해운 대리점, 항만 대리점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협에 접한 커다란 ‘Holme Ringer’ 간판을 표식으로 하고 있으며, 수수하면서도 특징적인 핑크색 건물입니다.
